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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젊은 예술가의 사진에 사람들

이 열광하고 있다. 

체코 프라하에서 활동하는 올해 

만 20세의 젊은 예술가 크리스티앙 

멘사는 가정의 주방용품들을 자신

의 스마트폰으로 찍는다. 하지만 그

의 작업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는 사진 위에 장난스럽게 그림

을 그렸다. 그러자, 평범한 부침개 

뒤집개가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가 되고 스파게티 면발이 추바카로 

변신했다. 

크리스티앙은 SNS를 통해“그때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스마트

폰으로 즉석에서 메모를 즐겨한다.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문득 떠오

른 스타워즈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저 낙서 같은 그의 작품은 미국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면서 폭발적

인 반응을 얻었다. 스타워즈 팬덤이 

강한 미국에서 그의 낙서 작품이 인

기 있는 팬 아트로 발전했다.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그의 인스타

그램에는 팔로워가 수백명에서 5만

4,000명을 훌쩍 넘겼다. 

그의 작품 일부를 감상해 보자.

평범한 주방용품 사진이
스타워즈 주인공으로

징역 20년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소방관들

베네수엘라 소방관들이 장

난처럼 찍은 영상을 SNS(사

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게 

발단이 돼 최고 징역 20년에 

처해질 위기에 몰렸다. 

2분4초 분량의 영상은 누

군가에게 이끌려 어슬렁어

슬렁 소방서에 들어서는 당

나귀가 등장하면서 시작된

다. 당나귀는 남미에서 멍청

함의 상징처럼 여기는 동물

이다.

소방관들은 소방서로 들어오는 당나귀

를 촬영하며“동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우리 소방서

를 방문했습니다.”고 말한다.

어디론가 향하는 당나귀를 쫓아가며    

“마두로 대통령이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

기 위해 직접 우리를 방문했다.”며“지금 

소방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당나귀가 소방서 뒤편의 풀밭에

서 풀을 뜯어 먹는 영상에서는“대통령께

서 직접 풀까지 챙겨보고 계신다.”며“상태

가 좋은지(풀이 먹을 만한지) 직접 시식까

지 하신다.”고 설명을 곁들였다.

풀을 뜯던 당나귀에게 소방관들은“화

장실과 부엌도 살펴보시죠.”라며 안내를 

시작한다.

소방관들은“대통령이 소방대의 시설

을 다시 살펴보고 계신다.”며“그런데 왠

지 오늘은 말이 없으시다. 입을 꾹 다물고 

계신다.”고 말했다.

동영상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

서 바로 문제가 됐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

한 조롱이 도를 넘었다면서 2명 소방관

을 구속 기소했다.

현지 언론은“검찰이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다.”며“사

법부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두 사람은 옷

을 벗는 건 물론 최장 20년 징역을 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로스안데스대학의 인권단체인‘인권 전

망대’는“단순한 장난을 갖고 소방관들

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

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 베네수엘라 소방관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오른쪽)을 

당나귀에  비유한 영상때문에 징역 20년에 처해질 위기에 몰렸다.


